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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금융위원회는 FTSE로부터 공매도 금지지속시 선진국 

지수서 제외한다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 

        (조선비즈 2.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□ 조선비즈는 2월 4일 「금융위, FTSE 경고장 받았다...“공매도 금지 

지속하면 선진국 지수서 제외”」 제하의 기사에서,

ㅇ “글로벌 주가지수회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이스체인지(FTSE)

그룹이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공매도 금지 조치가 

계속될 경우 한국을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고를 

한 것으로 알려졌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금융위원회는 FTSE로부터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지할 경우 한국을

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일체의 서한을 전혀 받은

사실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